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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 의결은 정상화의 첫 걸음일 뿐이다KBS .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다 시민의 제보로 시작된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언론노조 . KBS , KBS
본부의 감사원 감사 청구 감사원의 결과 통보 그리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규형 이사의 , , KBS 
해임 건의 결정까지의 시간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본부의 파업은 오늘로 일을 맞았고 방통위의 해임 . KBS 115 , 
건의 결정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한지 일만에 내려졌다71 .

가을에 시작된 지극히 당연한 조사와 해임 요구가 엄동설한의 겨울에 이르러서야 겨우 첫걸음을 내딛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늦게라도 내려진 오늘의 방통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늦어진 해임 건의 결정. 
으로 결국 공영방송 의 새출발은 해를 넘기게 되었다 아직도 는 보궐이사 선출을 통한 이사진 재구성KBS . KBS , 
고대영 사장 해임 절차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새사장 선출까지 갈 길은 너무도 많이 남았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오늘의 방통위 결정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지원 그리고 단식과 시간 광장, 24
의 릴레이 발언 등 일에 달하는 초유의 파업을 이어온 언론노조 본부 조합원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115 KBS
다 비록 공영방송 의 새출발을 위한 시간이 길어질 지라도 그 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가을과 겨울. KBS
을 거치며 확인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의지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에 새로운 KBS . KBS
사장이 취임하고 조직의 혁신과 달라진 방송을 송출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달라진 방송을 향한 국민의 성원을 , 
확인하는 그 날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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